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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way in a Nutshell
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여행

테이블에 앉아 넘치는 식욕과 의욕을 

안고 주위를 둘러보는 동안 후덕하게 생

긴 노르웨이 중년 아줌마가 다가왔다. 어

쩐지 아까 그 바이킹 아저씨의 부인이며 

주인 아줌마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푸근

하고 친절한 인상이다. 아줌마는 상냥하

게 메뉴를 펼쳐주며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왔다고 하니 

눈을 크게 뜨면서‘멀리서 오셨네요’하

며 반가워한다. 그리고는 식사 전에 뭔가 

마시겠냐고 물어 보았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아쿠아비트(Aquavit)’라고 대답했

다. 아줌마는 놀라는 표정과 함께 활짝 웃었다.“아, 아쿠

아비트요? 물론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한국에 소주가 있고 러시아에 보드카가 있다면 스칸디

나비아에는 아쿠아비트가 있다. 

아쿠아비트는 라틴어로‘생명의 물’이라는 뜻으로 스칸

디나비아 전통술이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모두 

즐겨 마시고 각 나라마다 조금씩 스타일은 다르지만 기본

적으로 감자를 주재료로 쓴 증류주이다. 노르웨이 아쿠아

비트의 경우, 15세기 초까지는 곡물로 만들어 의약품으로 

사용되었고, 18세기에 감자가 유럽에 소개되면서 감자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익힌 감자를 으깨 발효시키고 증

류해서 캐러웨이, 펜넬, 아니스, 쿠민, 카다몸 등의 각종 허

브, 그리고 레몬이나 오렌지 등 감귤류의 껍질로 향을 내어 

만든 도수 40도 이상의 강한 술이다. 

나는 술을 형편없이 못 마시지만 술에 대한 호기심과 애

정만은 매우 깊은‘애주가’로 자처하기 때문에 노르웨이

에 가면 반드시 아쿠아비트를 마셔 보리라 다짐을 하고 

온 터였다. 영화나 동영상에서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건

배를 할 때면 술잔을 높이 들고 우렁찬 소리로‘스콜!’하

면서 원샷을 하는 장면이 그렇게 멋있을 수 없었다. 그 술

8. 아쿠아비트 (Aquavit)

잔 안의 술이 아쿠아비트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언젠가 현지에서 꼭 그 맛을 봐야겠

다고 다짐했었다. 오늘은 노르웨이 베르

겐에 도착한 첫날. 아쿠아비트를 맛보기

에 완벽한 날이다. 

주인 아줌마는 미소를 띠면서 소주잔 

크기의 작은 유리잔을 가지고 왔다. 투명

하고 노란 액체가 담겨 있었다. 술잔과 함

께 커다란 물병과 컵도 가져다 주었다. 독

한 술이니까 천천히 마시라고 친절하게 

말해준다. 노르웨이 남자들이 원샷하는

데 그러면 큰일난다고 하면서. 아줌마가 궁금한 표정으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술잔에 입술을 가만히 대고 아주 조금 

맛을 보았다. 향긋하고 쌉쌀했다. 소주, 보드카, 고량주, 코

냑, 브랜디 등이 다 함께 섞인 듯 설명할 수 없이 진하고 깊

은 맛이다. 농도는 짙고 거의 끈적한 느낌인데, 입으로 들

어가는 느낌은 딱 고량주 같았다. 기름진 노르웨이 크리스

마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아줌마가 일

러준다. 

“이 아쿠아비트는 어디서 생산된 것인가요?”나는 다시 

한 번 맛을 보며 물었다. 아줌마는 안으로 들어가서 내게 

준 아쿠아비트를 병째로 들고 와 보여 주었다. 베르겐에서 

가까운 보스(Voss) 지방에서 생산된 로컬 아쿠아비트라고 

한다. 스펠링이‘Akevitt’로 되어 있었다.‘Voss’는 미국 수

퍼마켓에서 유리병에 담아 비싸게 파는 생수로 유명한데 

거기가 바로 여기였구나. 생수도 팔고 아쿠아비트도 만들

고 물이 좋은 고장인가보다. 아줌마는 아쿠아비트 병을 자

세히 보면서 들어간 약초를 설명해 준다. 팔각(Star Anise), 

회향(Fennel), 레몬, 석류. 약초에 따라 아쿠아비트 향과 맛

이 달라진다고 한다. 내가 아주 맛있다고 하니 아줌마가 좋

아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멀리서 온 이방인 아줌마가 노

르웨이 아쿠아비트를 맛있게 마시는 것이 신기한가보다. 


